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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
2018년 5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5. 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…중소기업 최초 임시운행 허가 
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 창업기업…차선인식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  

□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

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

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㈜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

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.

ㅇ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

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

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*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.

* 자동차업계: 현대차(15), 기아차(2), 쌍용차(1), 아우디(1), 모비스(1), 만도(1)
IT․통신․전자: 삼성전자(3), KT(2), 네이버랩스(1), LG전자(1), SKT(1), 소네트(1)
연구기관: 융합기술硏(3), 전자통신硏(2), 교통안전공단(2), 자동차부품硏(1)
대학교: 서울대(4), 한양대(2), KAIST(1)

ㅇ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의 연구원이 창업(’17. 10.)한 

기업으로,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

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□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

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, 자체 

개발한 차선인식 방식(이하 알고리즘)을 활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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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소네트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

자율주행 표준 기반(플랫폼)을 제작하고,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

자율주행 키트(시스템 일체)를 개발할 계획이다.

□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

도입(’16. 2.)하고,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

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.

※ 국토부는 소네트의 소재재인 대구시에 대해 ’16년부터 정밀 도로 지도를

구축(약 74km)하여 제공해왔으며, 올해에도 추가 구축할 예정

ㅇ 나아가, 자동차 제작․통신․부품사 등 다양한 업계의 대․중․소

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를 

발족(’18. 3.)하여 학술 토론회 등 업계 간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

주행 기술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
ㅇ “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

자유롭게 연구․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여러 업체와 

교류할 수 있는 연계․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

동차기술과 이기림 사무관(☎ 044-201-38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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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㈜소네트 자율주행차 사진


